샬롬!
겨울이 거의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조금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 순간이 일년 중 가장 마음이 요동이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식 소식 때문에 더욱 따뜻한 봄을 더 기다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한국 땅에 더 좋은 일이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동토의 여리고 기도
[image: ]교회 건물 문제로 인해, 수요 예배 후에 교회 주위를 돌며 하는 여리고 기도 모습입니다. 곧 끝나겠지 하고 시작한 기도가 벌써 만 6년 째가 되었습니다. 교회 주위를 세 바퀴 돌면서, 교회 건물, 성도님의 가정과 사업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한국을 위해 한 가지씩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어색해 하던 성도님들이 이제는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건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며 더욱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설령 건물을 잃는다 하더라도 여한이 없어 너무나 감사한 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성도님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image: ]아르쬼을 살려 주세요!
오뎃사에서 70킬로 떨어진 조그만 시골 도시 아비디오폴에는 고려인 20가정이 살고 있어, 4년 전부터 교회 개척을 위해 다니고 있습니다. 자녀들까지 100여 명이 되는 고려인들은 한 가족처럼 서로 도우며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아 갑니다.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열매는 없지만, 이제는 가정 대소사에 항상 초대받는 단골 손님이 되어 있답니다. 
처음에 전도를 위해 한글교실를 시작하기 위해 장소를 찾는 중에,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 가게를 제공해 준 올가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bookmark: _GoBack][image: ]얼마 전에 늦둥이 아들 아르쬼을 가졌답니다. 지난 9월 돌잔치에 참석하여 함께 기뻐한 기억이 채 가시기 전, 아르쬼에게 갑자기 머리에 10센티 되는 악성 종양이 생겨 큰 슬픔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병원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인데, 올가는 치료할 병원을 이곳 저곳 정신없이 찾아 다니고, 주위 사람도 어쩔 줄 몰라 발만 굴리며 있습니다. 항상 밝게 웃으며, 호프집, 과일 장사,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아온 올가 자매인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르쬼을 살려 주시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르쬼을 통해 아비디오폴 고려인들이 잠시라도 생업을 놓고 영원한 세계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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